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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원건축의 역사는 1885년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으로 시작한다. 대한제국시기와 

정부수립을 거쳐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의료요구가 높아져 많은 병원들

이 지어지게 되었다. 72년 한양대병원, 78년 서울대병원이 지어지고, 8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의료보험제도가 확대되고 1989년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의료수요증가에 따라 많은 병원이 건립되었다. 

83년 고대구로병원, 89년 서울중앙병원이 지어지고, 이 시기에 1980년 서울대학교병원 부설 병원연구

소, 85년 한국 병원건축연구회(현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가 설립되었다.

90년대에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가 시작되고, 병원정보시스템, 전산화 등으로 대형화 고급화하며, 

94년 삼성의료원, 94년 아주대병원, 95년 분당차병원이 건립되었다. 2000년대에는 의약분업과 노인장

기요양보험이 도입되어 요양병원이 건립되고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도입되었다. 병원은 더욱 대형화, 고

급화하여 2000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05 세브란스병원이 건립되었다. 

이상과 같이 140여년에 걸친 한국병원건축의 흐름 속에서  각 시대에 따라 병원건축 연구 및 실무활

동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은 의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현재 한국 의료복지 분야에서 요

청되는 과제이다.

특히 초창기 병원 건축가들은 이미 작고하셨거나 은퇴하여, 많은 자료들이 오랜 기간 방치되고 사장

되고 있어, 이제라도 기록으로 정리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오늘날의 선진 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불철

주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무수한 밤을 밝혔던 병원건축가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

며 이를 후대에 전달하여 병원건축을 하고 있는 청년건축인에게 자랑과 자부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설 주제는 소실 위기에 있는 1세대 병원건축가를 찾아 기록을 정리하고 헌정하는 것이며, 다음 

세대로 이어져 2세대, 3세대 병원건축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현재 병원건축을 행하고 있는 의료건축인

에게 격려와 응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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